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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4. 4. 17.(수) 배포시점 배포 2024. 4. 17.(수) 11:30

불법스팸 근절 위한 「전송자격인증제」 시동

 -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동통신3사 및 문자중계사 공동협약 체결
 - 불법스팸 모니터링 강화…유령등록, 떴다방 사업자 및 전송자 추적 빨라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24년 4월 17일에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업자*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이하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KT, LGU+, SKB, CJ올리브네트웍스, 다우기술, 인포뱅크,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젬텍

  이번 협약 체결은 방통위가 지난 달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표(’24.3.27)함에 따라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가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적

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협약식에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동통신3사 부사장급 

임원 및 문자중계사 대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회장 등이 참석

하였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자율적으로 불법스팸을 근절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는 데 뜻을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스팸은 해외발신 등 유입경로가 다양하여 근절

하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방통위와 문자유통시장의 

사업자들 모두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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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 대표 참석자들은 방통위가 가이드

라인 제정을 통하여 불법스팸 전송을 예방하고 문자유통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되면 ‘떴다방’ 같은 사업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대량문자발송이 불가능하게 되고, 운영기관(KCUP*)의 불법스팸 모니터링 

기능 강화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문자재판매사 추적이 빨라져 신속한 제재

(발송정지 등)가 가능하게 된다. 

  * 문자중계사(9개사)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에 인증업무 등 공동위탁

 

  그동안 불법스팸을 전송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사업자는 여전히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불법스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사업자가 사라지게 되어 

불법스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의 서비스이용약관에 반영

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전홍보 및 설명회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4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끝.

담당 부서 이용자정책국 책임자 과  장 고남현 (02-211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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